
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

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

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(본보 7

월 8일자 8면)이 이번에는 사전에 응

모 단체에서 받은 확약서 를 두고

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 응모할 때 필

수 첨부해야 하는 확약서에 담긴 문

구를 둘러싸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

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 5월 7~23

일 실시됐다.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

원은 이 과정에서 응모 단체에 지원

신청서, 행사계획서, PT 자료, 대표

자 이력사항, 전년도 사업 평가서,

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, 확

약서 등을 내도록 했다.

이중에서 확약서에 제시된 일부

내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.

2019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

사업의 지원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

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

내부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

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이라

는 문구 탓이다. 해당 사업을 신청한

단체들은 이같은 확약서를 사전에

써야 했는데 공모에 참여했던 한 단

체의 관계자는 확약서를 내라고 강

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응모 서류에 포

함해 제출했다 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도내 문화계 관계자는

심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 응모자들

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미

리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 며 행

정 편의주의 발상 이라고 꼬집었다.

문화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껏

공모에 참여하며 그런 확약서를 작

성한 사례가 없었다 며 황당하다는

반응을 나타냈고 공모 기관의 갑질

행태를 보여준다 는 또다른 지적도

있었다.

이와관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

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 유사 기관

들의 확약서를 참고했다 며 기관

입장에서는 응모자들이 이의제기 않

겠다는 걸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는

것이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 고 털어

놨다.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약

서 제출 여부는 공모 기관에서 자율

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

충남, 인천, 광주 등 일부 문화 관련

기관에서도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확

약서를 받고 있더라 면서도 최근에

는 확약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

니 좀 더 확인을 거쳐 앞으로는 확

약서 내용을 변경하든, 형식을 바꾸

든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고

덧붙였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창작오페라에

담겠다는 이들이 있다. 지난 6월 출

범한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다.

이 단체는 2015년 창립한 제주오

페라연구소에서 출발했다. 그동안

오페라 나비부인 과 토스카 , 콘

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

나 등을 공연하며 오페라 저변을

넓혀왔다.

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오페라인제

주는 지리적, 경제적 제한 등으로 오

페라를 누리기 어려웠던 제주에서

지역의 음악인 등 예술인들이 힘을

모아 전문적인 오페라 공연을 만들

목적으로 꾸려졌다. 정통 오페라 기

획 공연, 제주신화 전설 소재 창작

오페라 연구와 개발, 음악교육 지원,

제주소재 창작 가곡 장려와 지원, 제

주 음악인 연주 기회 제공 등을 큰

줄기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.

이들은 창단공연으로 창작 오페라

해녀 (대본 김숙영, 작곡 현석주)

제작을 준비하고 있다. 11월 12일 제

주아트센터에서 콘서트 오페라 형식

으로 선보일 예정인 해녀 는 9월말

쯤 대본과 음악이 완성되면 본격적

으로 출연진을 확정하고 연습에 나

서기로 했다. 9월 6일에는 오페라인

제주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. 제주시

동지역 주민자치센터 오페라 프로그

램, 제주신화 소재 오페라 공모사업

참여 등도 계획하고 있다.

제주메세나협회 이사로 참여한 강용

덕 서호건설이앤씨 대표가 이사장으로

이름을 올렸다. 단장은 제주성악협회

회장인 오능희 성악가, 예술감독은 음

악협회제주도지회장인 허대식 제주대

음악학부 교수가 맡았다.

오능희 단장은 현재 성악 전공자

와 동호인이 함께하는 오페라인제주

합창단을 구성해 연습을 벌이는 등

오페라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며 제

주대와 연계해 음악학부 학생 대상

오페라 아카데미 운영 등 후학을 양

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 덧

붙였다. 진선희기자

제주도는 도민 밀착형 문화정책 추

진에 추경 50여억원을 투입한다.

올해 하반기 제주도는 지역특화

소재 콘텐츠 개발, 제주 콘텐츠코리

아랩 운영 등에 7억원 넘게 쓴다. 유

휴시설 창작공간, 음악창작소 조성

등 인프라 구축엔 30여억원을 배정

했다. 예술공간 이아, 산지천갤러리,

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에 대한 운영

비 8여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제주 브

랜드 공연 개발, 도립예술단 합동공

연, 추자섬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에

도 3여억원을 나눈다.

제주여민회는 제20회 제주여성영화

제 요망진 당선작 본선 진출작을

확정했다.

공모 심사 결과 24.5 (감독 허지

예), k대 oo닮음_93년생.avi (정

혜원) , 그녀의 씬 (김경주), 기대

주 (김선경), 박미숙 죽기로 결심하

다 (윤미영), 별들은 속삭인다 (여

선화), 연락처 (강지이), 우리는

서로에게 (김다솜), 털보 (강물

결), 핑크페미 (남아름), 해미를

찾아서 (허지은, 이경호)등 11편이

본선에 올랐다.

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

CGI애니메이션센터는 여름방학을

맞은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웹툰창

작체험반을 운영한다.

지역웹툰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7

월 30~8월 3일 열리는 강좌에서는

기본 툴 사용법에서 웹툰 완성까지

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. 오전에는

초등학생 대상 상상이 웹툰이 되

다 , 오후에는 중학생 대상 일상이

웹툰이 되다 를 각각 진행한다. 홈페

이지(www.acacenter.org) 참고.

문의 064)766-0710.

제주도는 제3기 문화예술위원회 위

촉직 위원을 공모하고 있다.

이번 공모는 2기 문화예술위원회

임기 만료(7월 26일)에 따른 것으로

문화예술 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

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이달 26일까

지 20명을 모집한다. 제주도문화예

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

당연직 4명, 위촉직 21명 등 25명으

로 구성된다.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

년이다.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

페이지(www.jeju.go.kr)에서 확인

할 수 있다.

문 화2019년 7월 15일 월요일8

프랑스 노르망디에 흩어졌던 제주

의 숨결 을 다시 만날 수 있다. 연

갤러리를 운영하는 화가 강명순씨

가 지난 5월 진행했던 노르망디 꾸

탕스 퐁데자르 아트센터 초대전 작

품을 제주에서 선보인다.

이번 전시에는 한지, 먹, 면 등

천연 재료로 작업한 제주의 숨

결 연작 등 20여점이 나온다. 강

명순 작가가 프랑스에서 느꼈던

감성이 더해진 수련-모네의 정

원 연작도 포함됐다.

<공연>

▶백옥토 플루트 독주회=7월

15일 오후 7시30분 아벡아트홀.

713-7799.

▶세계청소년합창축제&경연대

회=천송재단이 주최 7월 17~20일

서귀포예술의전당, 서복전시관.

010-7176-5033.

▶남녕고 청송음악회=7월 19일

오후 6시30분 제주아트센터. 010

-4473-2229.

▶현제명 오페라 춘향전 =제

주도문화진흥원 기획초청공연으

로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이 제작

한 춘향전 을 만날 수 있다. 7월

19일 오후 7시30분, 7월 20일 오

후 3시와 7시30분 문예회관. 710

-7643.

▶제주건반예술학회 정기연주

회 그랜드 콘서트 인 제주 =7월

19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.

754-4697.

▶재즈피아니스트 송준서의

피아노의 숲 =7월 20일 오후 7

시 서귀포관광극장. 732-1963.

▶판소리 인형극 수궁가 =7월

20~21일 오후 5시 서귀포문화빳

데리충전소. 738-5855.

▶소프라노 신숙경 독창회=7월

21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 전

당. 010-2386-3996.

▶제주시티발레단 잃어버린

정원 =7월 21일 오후 5시 돌문화

공원. 010-5036-2031.

<전시>

▶살림하는 붓질=7월 16일까지

김만덕기념관. 759-6090.

▶이창현 개인전=7월 17~31일

설문대여성문화센터. 010-2690-

1627.

▶김형석 사진전 모로코, 온더

로드 =7월 18일까지 이중섭미술

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. 010-

3124-4262.

▶제주청년작가전 25년 구본

신참(舊本新參) =7월 18일까지

문예회관. 710-7633.

▶김산 개인전=제주도문화진흥

원 2018 우수청년작가 초청전으로

7월 20~25일 문예회관. 710-7633.

▶백성원 개인전=제주도문화진

흥원 2018 우수청년작가 초청전

으로 7월 20~25일 문예회관. 710

-7633.

▶상묵회 한라에서 백두까지

묵향 실은 통일 기원 =7월 20~25

일 문예회관. 710-7633.

▶강명순 개인전 제주의 숨결-

물들이다 =7월 21~8월 14일 연갤

러리. 010-3699-5577. 진선희기자

강명순의 제주의 숨결 3 .

이번주(7월 15일~21일)

문화가 쪽지

영상문화 육성 공모 이번엔 갑질 확약서 뒷말

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 강용덕 이사장(오른

쪽)과 오능희 단장.


